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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nge process and type of how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academic helplessness changes over time and to explore factors that affect these 

changes. For this, data for a total of 4 years from the 1st year (1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4th year(1st year of high school) of the KCYPS 2018 of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total of 

2,147 students, 1,150 male students, 997 female students) were used. A growth mixture model was 

used to explore the developmental and latent groups of academic helplessness and poly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the influencing factors on academic helplessness. 

As a result of the study, three latent groups were identified regarding developmental changes in 

academic helplessness. The three latent groups were divided into ‘decreasing group(3.3%)’, 

‘management group(87%)’, and ‘increasing group(9.5%)’. The predictive factors for each 

latent group, self-esteem, teacher relationship, friend relationship, and parents' parenting attitude, 

academic achievement were confirmed as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at each time point from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ademic helplessness group were categorized starting from middle school, and the predictive 

factors were different by grade.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and support 

measures for reducing academic helplessnes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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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 과정과 유형을 

나타내는지 확인하고, 이와 같은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학년별로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한국아

동․청소년 패널조사(2018)의 중1 패널데이터 1차년도(2018년, 중1)부터 4차년도(2021년, 고1)까지 4년 

동안의 자료(총 2,147명, 남학생 1,150명, 여학생 997명)를 사용하였다. 학업무기력의 변화궤적과 잠

재집단을 탐색하기 위하여 성장혼합모형을 사용하였고, 학업무기력에 대한 영향요인은 다항로지스

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학업무기력에 대한 발달적 변화양상은 3개 잠재집단을 확

인하였다. 3개의 잠재집단은 학업무기력‘감소집단(3.3%)’,‘관리집단(87%)’,‘증가집단(9.5%)’ 

이다. 잠재집단별 예측요인은 중1에서 고1까지 각 시점별로 자아존중감, 교사관계, 친구관계, 부모

의 양육태도, 교과성취도 등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업무기력 집단의 특성은 중학교 

시기부터 유형화되고, 예측요인은 학년별로 상이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무기력 

감소를 위한 시사점과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중․고등학생, 학업무기력, 성장혼합모형,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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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서 학업중단을 생각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2020년 

23.6%, 2021년 25.3%, 2022년 28.8%로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다(Kim & Choi, 2022). 학업

중단에 대한 생각은 상급학교로 갈수록 증가하고(초등 21.6%, 중등 25.9%, 고등 39.2%), 학업

중단을 생각한 이유는‘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31.5%)가 가장 높아 무기력으로 인

한 학업중단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업상황에서 경험하는 무기력을 간과할 

수 없고, 사회적 관심과 함께 교육현장에서 현실적인 예방이 필요함을 함의한다. 

청소년기는 인지적 성취, 진로탐색,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같은 발달과업을 이루어야 하

고, 그 가운데 학업은 청소년의 핵심 발달과업 중 하나이다(Koo & Kim, 2018). 중학교 시기

는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시기로 성취정도는 객관화되고, 학업상황에서 실패 경험은 무

기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Lee & Bong, 2013). 고등학교 시기는 대학 진학을 위해 성

적 향상이 주요 과업이 되고, 학업성취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학생들은 패배감을 느끼거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Cho, 2013; Kim, 2006). 청소년이 지각하

는 학업이나 성적 관련 스트레스는 심리적 긴장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스트레스로 인한 부

정적 정서는 학업무기력을 일으킨다(Lee & Kim, 2022). 학업무기력은 학습된 무기력을 학습

상황에 적용한 것이다(McKean, 1994). 학업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반복되는 실패경험으로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성취를 이룰 수 없다고 지각하고 변화의 

노력을 중단하며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Bak et al., 2015). 학업무기력을 경험

하는 청소년들은 동기, 정서, 인지, 행동 측면에서 결손을 보이고, 지속적인 무기력은 학교부

적응, 학업 중단 문제를 야기한다(Gang & Kim, 2022).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변인들 간의 관계 연구가 활발하였다. 학업무기력과 관

련된 개인요인으로 성별, 자존감, 사회적 위축, 스마트폰 중독․의존, 삶의 만족, 우울, 공격성, 

그릿 등이, 가정요인으로 양육태도, 학교요인으로 교사, 친구관계 등이 사용되었다(Baek et 

al., 2020; Huang & Shin, 2021; Jang & Chung, 2020; Jeong & Chung, 2023; Kim & Ahn, 

2021; Kim & Kim, 2021; Kim et al., 2020; Kim et al., 2023; Yang & Cho, 2021). 이 연구들은 

횡단적 관점에서 개인, 가정, 학교요인 중 일부 변인만을 포함하였다. 학습무기력이 개인, 가

정, 학교요인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하는 것(Raufelder & Kulakow, 2021)

을 감안할 때, 선행연구는 다각적인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다(Jang & Chung, 2023). 본 연

구는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변인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예측하고 적응에 영향을 미치

는(Harter, 1993) 자아존중감을 개인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정요인으로, 의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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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으로 무기력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사 및 친구관계(Chung et al., 2009; Kwon 

& Lee, 2022), 교과성적과 전반적인 성적에 대한 만족도 등을 학교요인으로 포함하여 학업

무기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 학업무기력은 단기간에 발생하기보다 반복적인 실패를 통해 형성되므로, 시간의 흐름

에 따른 무기력의 변화와 영향요인을 검증해야 한다(Woo & No, 2023). 이와 관련해 학업무

기력 종단연구들은 대부분 중학교 시기만을 포함해(Kwon & Lee, 2022; Lee & Kim, 2022) 

입시 부담이 본격화되는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시

기와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해 상대평가와 입시중심의 학업이 진행되는 학령기 학업무기력

의 발달궤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업무기력은 다면적 특성과 개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

일 집단으로 분석할 경우 학업무기력의 잠재적 특성이 무시될 수 있다(Woo & No, 2021). 따

라서 이질적인 성장경향을 나타내는 잠재집단을 추정하는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해 학업무기

력의 변화모형을 추정해야 한다. 중․고등학교 시기 학업무기력의 발달궤적을 탐색하고, 무기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무기력 예방 및 감소에 대한 실질적 정보

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업무기력이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지 발달궤적을 확인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하고, 잠재 집단유형에 따라 시점별 영향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는 

첫째, 중․고등학생 학업무기력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의 수와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중․고등학생 학업무기력 변화양상의 잠재집단에 따라 시점별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업무기력의 개념 및 발달

학습된 무기력은 개인이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환경을 통제할 수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Seligman, 1975). 이러한 학습된 무

기력을 학습 상황에 적용한 학업무기력은 학업상황에서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로 피로를 경

험하고, 통제불능감으로 학습을 시작하기 전 수행을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상태이

다(Bak et al., 2015). 학습상황에서 무기력은 행동적으로 학습에 대한 집중이나 몰입을 방해

하고,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Baek et al., 2020). 정서적으로는 불안이

나 우울, 스트레스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 쉽고, 부정적 정서 반응은 학습자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Kim, 2022). Bak et al.(2015)은 학업무기력을 능동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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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통제신념, 긍정적 정서, 학습동기 결여로 설명하고, 심리적 특성으로 이해하였다. 이와 

같은 이해는 학업무기력을 평균값으로 탐구하기보다 다면적 특성을 반영한 잠재집단 분석

으로 이어져 학업무기력 경험정도에 따라 무기력 집단을 구분하였다(Chang, 2020; No et al., 

2022). 발달적으로 학업무기력은 전 생애에 걸쳐 나타나고, 아동기 중․후반에 발달한다(Lee 

& Bong, 2013).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업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학업무기력이 고착되

면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고(Akca, 2011), 유치원과 초등학교 시기 학습된 무기력은 5년 후

에도 무기력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Ziegert et al., 200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무기력보다 

고등학생의 무기력은 큰 증가를 나타내고, 중학교 시기는 학습동기 중 무동기 유형으로 전

이되는 경향이 높아 학업무기력의 특성이 변화하거나 다른 유형으로 전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Kwon & Lee, 2019). 

2. 학업무기력 영향요인

가. 개인요인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학생 개인요인을 살펴보면, 학업무기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거

나(Lim, 2004), 남학생의 학업무기력이 높게 나타나고(Woo & No, 2021), 혹은 여학생의 학습

된 무기력이 높게 나타났다(Moon & Bae, 2010).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주관적 평가나 태도(Rosenberg, 1979)로 학업무기력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Shin & 

Kwon, 2023),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그릿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아지고 행복은 

높아지며(Kim & Kim, 2021; Kim & Kim, 2023; Lee & Kim, 2022), 우울감이나 불행감을 많이 

느끼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에 무기력을 호소하는 경향이 높고(Kim & Kim, 2021), 사회적 위

축과 스마트폰 과의존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Kim et al., 2020). 그릿은 자아존

중감과 학업무기력 사이에서 조절효과(Kim, 2023) 혹은 매개효과(Kim et al., 2023)를 나타내

며 학업무기력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이 과제의 

성공과 무관하게 긍정적인 자기인식을 보유하고 낮은 학업성취에도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

지 않은 것을 고려해(De Raedt et al., 2006) 자아존중감이 학업무기력에 대처하는 내적 힘으

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Kim & Lee, 2012) 개인요인으로 포함하였다. 

나. 가정요인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가정요인을 살펴보면, 가정의 물리적 환경을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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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는 학업무기력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Lim, 2004).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는 가정의 소

득과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Jeong et al., 

2021). 부모자녀 관계는 학업무기력에 직ㆍ간접적 영향을, 부모의 양육형태는 자녀의 학업무

기력이나 학업열의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Yang & Oh, 2023; You & Kim, 2023), 학업무기

력 집단 간 전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No et al., 2022). 즉 부모의 신뢰롭고 

지지적이며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J. U. Kim & Y. J. Kim, 

2009; Lee & Kim, 2022), 거부적이고 비일관적이며 부정적 양육태도는 학업무기력을 강화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Huang & Shin, 2021). 유사하게 부모의 심리적 통제는 학업무기력에 유

의한 부적 영향을(Hwang & Yoon, 2017), 자녀에 대한 이해와 관심, 심리적 지원은 학습된 

무력감을 낮추는데 기여하였다(Kim, 2012). 본 연구는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과 중요성을 고려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가정요인으로 선정하였다. 

다. 학교요인

학업무기력과 관련된 학교요인은 학교상황에서 맺을 수 있는 관계 요인과 학업 장면에서 

도출 가능한 개인 요인을 포함하였다. 교사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형

성한 학생들은 학업무기력이 낮아지고, 교사의 부정적 피드백은 학업무기력에 부정적 영향

을 미치며(Furrer & Skinner, 2003), 학업무기력의 종단변화에서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Raufelder & Kulakow, 2021). 긍정적 친구관계를 소유하거나 친

구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Jang & Chung, 2020; No et al., 2022), 학교에서 사회적 지

지와 긍정적 피드백을 받을수록 학업무기력은 감소하였다(Raufelder et al., 2018). 학업무기

력이 높을수록 학업 열의가 부족하고 학습에 투여하는 시간이 적고(Kim, 2022), 학업적 자기

효능감은 학업무기력 메타연구에서 무기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Cheong 

et al., 2016). 최근 성적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객관적인 성취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고

(Lee & Kim, 2022),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학업무기력의 잠재집단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다

(Ha & Cho, 2021). 본 연구는 학교요인으로 교사와 친구관계를 포함하고, 학습된 무기력에 

개인변인의 효과크기가 가정이나 학교변인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선행연구(Cheong et al., 

2016)를 바탕으로 성취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포함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무기력과 관련되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 부모

의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교과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만족도 등을 선정

하였다. 위의 변인들은 학업무기력에 정적, 혹은 부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무기력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중·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발달궤적 및 학년별 영향요인 분석 연구 89

[그림 1] 연구모형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 에서 청

소년의 개인발달과 발달환경 관련한 정보를 포함한 종단 자료를 활용하였다. 중1을 대상으

로 첫 번째 조사를 시작하여 고1까지 네 번의 조사 자료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패널자료는 

2018년 기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층화다단계집략표집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연

구대상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남학생 1,405명, 여자 1,185명, 전체 2,590명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중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의 이행과정에 나타나는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1차년도

(2018년, 중1), 2차(2019년, 중2), 3차(2020년, 중3), 4차(2021년, 고1) 자료를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 중 두 시점 이상 결측치가 있는 자료는 제외하였고, 최종 연구대상은 총 2,147명(남: 

1,150명, 여: 997명)이다. 

2. 측정도구

가. 학업무기력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학업무기력 척도는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Bak 

et al., 2015).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이 높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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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문항 예: 공부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

차는 중1 1.884(.535), 중2 1.954(.516), 중3 1.956(.509), 고1 1.962(.488)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924이다. 

나. 자아존중감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 척도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Rogenberg, 1965).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고, 문항에 따라 역코딩하여 분석에 사

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문항 예: 나는 나에게 만족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중1 2.996(.507), 중2 2.940(.451), 중3 

2.921(.450), 고1 2.889(.433)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868이다. 

다. 교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교사관계 척도는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J. B. 

Kim & N. H. Kim, 2009). 척도는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생과 교사

의 관계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문항 예: 선생님은 내가 끈기와 인내심이 강하다고 생각한

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중1 2.799(.504), 중2 2.762(.478), 중3 

2.776(.445), 고1 2.741(.453)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914이다.

라. 양육태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양육태도 척도는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Kim & Lee, 2017). 척도의 하위영역은 따스함, 자율성 지지, 비일관성, 강요, 거부 등 6 영역

에 4문항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중 자율성, 따스함, 지지 영역의 12문항은 긍정적 양육태도

를, 비일관성, 강요, 거부 영역의 총 12문항은 부정적 양육태도를 측정한다. 긍정적 양육태도 

문항의 예는‘부모님은 믿어주신다’, 부정적 양육태도 문항의 예는 ‘부모님은 내가 방해

가 된다고 생각하신다’이다.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

도 또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중1 3.265(.483), 중2 3.155(.468), 중3 3.151(.449), 고1 3.117(.452)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917이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중1 1.962(.554), 중2 

2.004(.522), 중3 2.019(.535), 고1 1.963(.490)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8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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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친구관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친구관계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e et al., 2015). 선행연구(No et al., 2022)에 따라 8문항은 긍정적 친구관계로, 5문항은 부

정적 친구관계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친구관계의 문항 예는‘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

다’, 부정적 친구관계의 문항 예는‘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이다. 척도는 Likert 4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친구관계 또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

년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긍정적 친구관계는 중1 3.122(.529), 중2 3.074(.498), 중3 

3.049(.453), 고1 3.068(.472)이며, 1차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893이다. 부

정적 친구관계는 중1 1.853(.518), 중2 1.826(.557), 중3 1.792(.556), 고1 1.791 (.574)이며, 1차

년도에 확인한 척도 신뢰도(Cronbach α)는 .729이다. 

바. 전 교과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전 교과 성취도의 주관적 평가는 1문항이고, 

Likert 5점 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취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년별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중1 3.43(.926), 중2 3.30(.906), 중3 3.27(.915), 고1 3.16(.820)

이다. 

사. 학업성취만족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한 학업성취만족도는 1문항이고, Likert 5점 척도이

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학년별 평균값과 표

준편차를 살펴보면, 중1 3.44(1.003), 중2 3.19(.987), 중3 3.20(.958), 고1 3.02(.955)이다. 

3. 자료 분석방법

중1부터 고1까지 학업무기력의 변화양상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업무기력의 변화유형을 분류하기 전, 학업무기력이 시점에 따라 어떤 형태로 

변하는지 발달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실시하고, 이후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

였다. 성장혼합모형은 잠재성장모형과 잠재계층분석을 결합하여 집단 내에서 관측할 수 없

는 이질성을 추적하고, 서로 상이한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잠재계층을 분석할 수 있다(Kim 

et al., 2019). 성장혼합모형과 독립변인을 같이 분석할 때, 독립변인은 잠재계층 분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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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분류오류(misclassification)를 최소화하는데 적합한 잠재계층의 수

를 결정하였다. 잠재계층의 분류과정에서 분류오류를 줄이기 위해 영향효과를 3단계 분석방

법으로 추정하였다(Asparouhov & Muthén, 2014). 잠재계층의 수는 AIC, BIC, Entropy, 

SABIC, LMRT, BLRT를 고려해 결정하였다(Berlin et al., 2014; Collins & Lanza, 2013). 학업무

기력 잠재집단별 영향요인은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확인하였다. 통계분석은 Mplus 

8.70과 SPSS 26.0을 사용하였다.  

Ⅳ. 연구결과

1. 변인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표 1>과 같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430*** 1

3 .353*** .453*** 1

4 .270*** .378*** .396*** 1

5 -.545*** -.277*** -.245*** -.158*** 1

6 -.393*** -.197*** -.177*** -.124*** .411*** 1

7 -.415*** -.224*** -.215*** -.142*** .488*** .444*** 1

8 .385*** .211*** .182*** .142*** -.393*** -.231*** -.483*** 1

9 -.316*** -.181*** -.168*** -.114*** .344*** .372*** .352*** -.154*** 1

10 .398*** .234*** .194*** .130*** -.337*** -.251*** -.271*** .377*** -.285*** 1

11 -.375*** -.225*** -.241*** -.197*** .270*** .247*** .191*** -.121*** .161*** -.151*** 1

12 -.268*** -.153*** -.149*** -.127*** .295*** .209*** .173*** -.146*** .154*** -.120*** .659*** 1

M 1.884 1.954 1.956 1.962 2.996 2.798 3.265 1.962 3.122 1.853 3.43 3.44

SD .535 .516 .509 .488 .507 .504 .483 .554 .529 .518 .928 1.003

왜도 .295 .097 .279 .121 -.231 -.179 -.358 .491 -.356 .503 -.201 -.214

첨도 .052 -.295 .234 -.148 -.211 1.010 -.202 .323 .926 1.077 -.235 -.487

VIF 1.904 1.462 1.422 1.270 1.745 1.434 1.737 1.534 1.306 1.328 1.964 1.825
*** p<.001  

비고. 1. 중1 학업무기력, 2. 중2 학업무기력, 3. 중3 학업무기력, 4. 고1 학업무기력, 5. 중1 자존중감, 6. 중1 교사관계, 7. 중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8. 중1 부정적 부모양육태도, 9. 중1 긍정적 친구관계, 10. 중1 부정적 친구관계, 11. 중1 주관적 
평가, 12. 중1 성취만족.

<표 1> 변인 간의 상관과 기술통계 

 
첫째, 자아존중감과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r=-.545, p<.001), 중학교 2학년

(r=-.277, p<.001), 중학교 3학년(r=-.245, p<.001), 고등학교 1학년(r=-.158, p<.0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두 변인 간의 상관관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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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둘째, 교사관계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r=-.393, p<.001), 중학교 2학년

(r=-.197, p<.001), 중학교 3학년(r=-.177, p<.001), 고등학교 1학년(r=-.124, p<.0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교사관계도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관관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셋째, 긍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r=-.415, p<.001), 중학교 

2학년(r=-.224, p<.001), 중학교 3학년(r=-.215, p<.001), 고등학교 1학년(r=-.142, p<.001) 모두

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

(r=.386, p<.001), 중학교 2학년(r=.211, p<.001), 중학교 3학년(r=.182, p<.001), 고등학교 1학년

(r=.142, p<.001)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넷째, 긍정적 친구관계와 학업무

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r=-.316, p<.001), 중학교 2학년(r=-.181, p<.001), 중학교 3학년

(r=-.168, p<.001), 고등학교 1학년(r=-.114, p<.0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부

정적 친구관계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중학교 1학년(r=.398, p<.001), 중학교 2학년(r=.234, 

p<.001), 중학교 3학년(r=.194, p<.001), 고등학교 1학년(r=.130, p<.001) 모든 학년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다섯째, 전 교과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1학년

(r=-.375, p<.001), 중학교 2학년(r=-.225, p<.001), 중학교 3학년(r=-.241, p<.001), 고등학교 1

학년(r=-.197, p<.0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만족도와 

학업무기력의 상관은 1학년(r=-.268, p<.001), 중학교 2학년(r=-.153, p<.001), 중학교 3학년

(r=-.149, p<.001), 고등학교 1학년(r=-.127, p<.001) 모두에서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2. 학업무기력 발달유형에 대한 모형분석

본 연구에는 학업무기력의 발달유형을 분류하기 전, 시간적 변화에 따른 학업무기력의 변

화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잠재성장모형을 분석하였고, 검증결과는 <표 2>와 같다. 

구분 무변화모형 선형모형 이차함수 모형

학업
무기력

χ2 1527.378***  39.659***  4.018*

df  6 5 1
AIC 11478.659 11408.476 11380.835
BIC 11512.690 11459.522 11454.569
saBIC  11493.627 11430.928  11413.266
CFI .929 .977 .998
TLI .947 .973 .988

RMSEA .079 .047 .037
* p<.05, *** p<.001

<표 2> 학업무기력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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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모형의 적합도를 χ2, df, AIC, BIC, saBIC, CFI, TLI, RMSEA를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χ2는 표본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 CFI와 TLI의 적합기준 .90이상, RMSEA값 적합기준 .05 

미만, AIC, BIC, saBIC는 정보지수 값이 작을수록 적합도가 양호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이

차함수 모형이 상대적으로 미세하게 우세하지만, 선형모형 또한 모두 적합하였다. 잠재성장

에서 평균, 기울기, 분산 간에서 유의함이 발견되면, 특징이 다른 상이한 집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Wickrama et al., 2016). 따라서 선형모형과 이차함수 모형 중 각 집단의 특징이 잘 

표현될 수 있는 모형을 선정하기 위해 각 모형의 초깃값, 선형 변화율, 이차항 변화율의 평

균과 분산을 분석하였고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구분
초깃값 선형 변화율 이차항 변화율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평균 분산

학업
무기력

무변화모형  1.944*** .101*** 

선형모형  1.907*** .140***  .023***  .010*** 

이차함수 모형 1.890*** .139*** .071*** .042 -.016*** .002
*** p<.001

<표 3> 학업무기력 잠재성장모형의 추정치

선형모형의 초깃값, 선형 변화율의 평균과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반면, 이차함수 모형의 초깃값, 선형 변화율, 이차항 변화율의 평균은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나, 분산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모형의 적합도

와 각 집단의 차이를 보여주는 평균, 분산의 유의한 차이를 고려해 선형모형을 선택하였다.

 

3. 중․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잠재집단 수 결정

학업무기력의 선형모형을 바탕으로, 중1부터 고1까지 학업무기력 변화에 의한 잠재집단

을 탐색하기 위해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모형
정보지수 모형비교(p) 분류의 질 잠재집단 분류율 %

AIC saBIC BIC LMRT BLRT Entropy 1 2 3 4
1-class  11408.476  11430.928 11459.522 - - - 100
2-class 11390.916  11420.853 11458.978 .037 .000  .922  .7 99.3
3-class 11372.024  11409.445 11457.102 .004 .000  .856 3.3 87 9.5
4-class  11362.238  11407.143 11464.331 .002 .000  .762  .1 3.5 9.9 86.3

<표 4> 모형 적합도
(N=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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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집단의 수를 한 개씩 증가해 가면서 정보지수, 분류의 질, 잠재집단 분류율, 모형을 

비교하였다. 첫째, 정보지수와 분류의 질을 살펴보면, AIC, saBIC, BIC 값은 2-class와 3-class 

모형에서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또 Entropy 지수는 .80 이상인 경우 분류가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Berlin et al., 2014), 2-class와 3-class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LMRT와 BLRT의 유의도를 살펴보면, 2-class 모형은 LMRT가 p<.05 수준, BLRT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3-class 모형은 LMRT가 p<.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BLRT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잠재계층 분류율은 Hill et al.(2000)

이 제안한 최소 기준을 개별 집단 비율 1% 이상으로 하여 살펴볼 때, 3-class 모형이 적합하

였다. 통계적 수치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해 3-class 모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중․
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변화양상에 따른 잠재집단을 3개 유형으로 하였다.

4. 중․고등학생의 학업무기력 잠재집단 유형

본 연구에서 도출한 집단의 집단명은 초깃값과 변화율, 학업무기력의 발달적 변화 양상을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집단별 평균 초깃값, 평균의 선형변화율의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수 추정치
학업무기력 감소집단

(N=72, 3.3%)
학업무기력 관리집단

(N=1870, 87%)
학업무기력 증가집단

(N=205, 9.5%)

평균 초깃값 2.740***  1.925***  1.506***

평균 선형변화율  -.331*** .000 .282***

*** p<.001

<표 5> 학업무기력의 변화유형에 따라 도출한 집단별 초깃값과 변화율 

 

두 집단의 평균 초깃값과 평균 선형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한 집단은 

평균 초깃값이 유의하고 선형 변화율은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업

무기력 평균 초깃값이 가장 높은 2.740이고, 측정 시점마다 평균 -.331 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난 집단을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으로 명명하였고,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은 전체 

3.3%를 차지하였다. 둘째, 학업무기력 평균 초깃값이 1.925로 중간 수준이며, 측정 시점에 

따른 변화가 없는 집단을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으로 명명하였고,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은 

전체의 87%를 차지하였다. 셋째,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1.506이고, 측

정 시점마다 평균 .282 정도 증가하는 집단을 ‘학업무기력 증가집단’으로 명명하였고, 학

업무기력 증가집단은 전체의 9.5%를 차지하였다. 이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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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업무기력 변화양상에 따른 집단유형

5. 잠재집단별 영향변인

학업무기력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중1에서 고1까지 살

펴보았다. 각 시점별로 자아존중감, 부모의 양육태도, 교사관계, 친구관계, 전 교과성취도의 

주관적 평가, 학업성취만족의 예측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다항로지스틱 분석을 실시

하고, 각 시점별로 유의한 예측 효과를 나타내는 결과는 <표 6>과 같다. 

준거집단 증가집단(초깃값 낮음) 관리집단

비교집단 감소집단(초깃값 높음) 관리집단 감소집단(초깃값 높음)

예측변인 B Exp(B) B Exp(B) B Exp(B)

중1

자아존중감 -2.081*** .125 -.935*** .392 -1.146*** .318

부정양육 .644* 1.903 -.031 1.032 .612* 1.844

긍정친구 -.788* .455 -.075 .928 -.714** .490

부정친구 .401 1.493 .652*** 1.919 251 .778

중2
자아존중감 -1.147** .317 -.267 .766 -.880** .415

교과성취도 -.321 .725 .037 1.038 -.359* .699

중3

 교사관계 .590 1.803 .369* 1.447 .220 1.246

긍정친구 -.687* .503 -.470** .625 -.217 .805

교과성취도 -.304 .738 .109 1.115 -.413* .662

고1

자아존중감 .888* 2.430 .521* 1.683 .367 1.443

교사관계 -.177 .838 .411* 1.509 -.588 .556

긍정양육 -.948* .388 -.310 .734 -.638 .528

부정양육 -1.049** .350 -.337 .714 -.711* .491

부정친구 -.393 .675 -.382** .682 -.011 .990
* p<.05, ** p<.01, *** p<.001

<표 6> 학업무기력의 발달궤적 분류의 시점별 예측요인 효과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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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1학년 시점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 부정적 양육태도, 긍정적 친구관계, 

부정적 친구관계였다. 학업무기력 증가집단(초깃값 낮음)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초깃값 높음)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으며(Exp(B)=.125, 

p<.001),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낮았다(Exp(B)=.392, p<.001). 둘째, 부정적 양

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1.903, p<.05). 셋

째,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Exp(B)=.455, p<.05). 넷째, 부정적인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무기력 관리집단에 속

할 가능성은 높았다(Exp(B)=1.919, p<.001).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 자

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318, p<.001). 둘

째,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Exp(B)=1.844, p<.05). 셋째,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

능성이 낮았다(Exp(B)=.490, p<.05).

중학교 2학년 시점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 전 교과성취도의 주관적 평가였다. 

학업무기력 증가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

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317, p<.01).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 자아

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415, p<.01). 둘째, 

전 교과성취도 주관적 평가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Exp(B)=.699, p<.05). 

중학교 3학년 시점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교사관계, 긍정적 친구관계, 전 교과성취도의 주

관적 평가였다. 학업무기력 증가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

기력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1.447, p<.05). 둘째,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높

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Exp(B)=.503 p<.05), 학업무기력 관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625, p<.01).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전 교과성취도 주관적 평가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Exp(B)=.662, p<.05). 

고등학교 1학년 시점에 유의한 예측요인은 자아존중감, 교사관계,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

적 양육태도, 부정적 친구관계였다. 학업무기력 증가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첫째, 자아존중

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으며(Exp(B)=2.430, p<.01), 학업무

기력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도 높았다(Exp(B)=1.683, p<.01). 둘째, 교사관계가 높을수록 학

업무기력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Exp(B)=1.509, p<.05). 셋째, 긍정적인 양육태도

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388, p<.05). 부정적인 양

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350, p<.01). 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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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으로 부정적인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

(Exp(B)=.682, p<.01).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다(Exp(B)=.491, p<.05).

Ⅴ. 논의

본 연구는 학업무기력이 중․고등학교 시기를 거치며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시

점별로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론과 논의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1에서 고1까지 학업무기력의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집

단유형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잠재집단을 도출하였다. 학업무기력 집단별 특징을 보면, 학업

무기력 증가집단은 전체의 9.5%를 차지하며,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가장 낮았지만 측정 시점

마다 학업무기력 수준이 증가하였다. 이 집단은 중1 때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가장 낮았으나 

학업무기력이 꾸준히 증가하여 고1 때 가장 높은 학업무기력을 보였다. 학업무기력 감소집

단은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가장 높았지만 측정 시점마다 학업무기

력이 감소하였다. 이 집단은 중1 때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가장 높았으나 학업무기력이 감소

하여 고 1때는 가장 낮은 학업무기력을 보였다.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은 전체의 87%를 차지

하는 집단으로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중간으로 측정 시점에 따라 변화가 없었다.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은 중1부터 고1까지 학업무기력에 변화가 없이 관리하는 집단이다. 위와 같이 학업

무기력의 발달궤적에서 3개의 잠재집단 유형을 확인한 것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업무기력 

잠재집단 유형과 전이를 파악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No et al., 2022). 학업무기력 변

화유형 중 관리집단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기력에 변화없이 학

업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Kwon, 2023). 또 학업무기력 

잠재집단 중 무기력 초깃값이 가장 높았지만 고1 때까지 서서히 무기력이 감소하는 집단이 

있다는 것은 학업무기력의 변화가능성을 시사한다.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이 존재하는 것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무기력에서 벗어나거나 무기력 수준이 낮아지는 양상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무기력을 경험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학업무기력 집단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Ha & Cho, 2021). 

둘째, 학업무기력의 발달궤적 잠재집단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분석한 결과, 

영향요인으로 자아존중감, 교사관계, 양육태도(긍정, 부정), 친구관계(긍정, 부정), 전 교과성

취도의 주관적 평가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의 학업무기력에 대한 변화유형과 

전이 양상, 예측요인으로 부정적 양육태도와 친구관계, 교사관계, 자아존중감, 교과성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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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만족도를 탐색한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한다(Ha & Cho, 2021; Kwon, 2023; No et al., 

2022). 시점별 유의한 영향요인을 살펴보면, 중1부터 중2 시점까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 또는 관리집단에 비해 증가집단(초깃값 낮음)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학업무기력의 변화에서 자아존중감을 낮게 지각할수록 학업무기력의 초깃값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Kwon & Lee, 2022). 하지만 고1 시점에서는 자아존

중감이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증가집단보다 감소(초기값 높은) 또는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

이 높아 시점에 따라 영향요인의 방향성이 달랐다. 이는 자아존중감은 중2 시점까지는 학업

무기력의 초깃값이 낮은 집단(학업무기력 증가집단)을 예측하고 고1 시점부터는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을 예측함을 의미한다. 양육태도(긍정, 부정)와 관련하여 중1 시점에서 부정적 양육

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증가보다 감소집단(초깃값 높음)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관

리집단보다 감소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1 시점에서 양육태도(긍정, 부정) 모두 학

업무기력 감소집단보다 증가집단(초깃값 낮음)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고, 이중 부정적 양육

태도는 감소집단보다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친구관계(긍정, 부정)는 중1 시점에

서 긍정적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보다 증가(초기값 낮은) 또는 관리집

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부정적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증가집단(초기값 낮은)보다 관리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부정적 친구관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학업무기력의 초깃

값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Kwon & Lee, 2022). 반면, 중3 시점에서는 긍정적 친

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증가집단보다 각각 감소집단(초깃값 높음),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고1 시점에서는 부정적 친구관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관리집단보다 증

가집단(초깃값 낮음)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중3과 고1 시점에서 교사관계가 좋을수록 학업

무기력 증가집단보다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력

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는 못하지만, 관리하는데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교과성취도의 주관

적 평가는 중 2와 중3 시점에서 주관적 평가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감소집단(초깃값 높음)

보다 관리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주관적 성취만족도가 학업무기력 집단에 영향

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한다(Ha & Cho, 2021).  

시점별로 영향요인의 방향성이 일관적이지 않게 도출된 이유는 초깃값, 집단의 변화양상

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로 중학교 시점에 자존감, 교사관계, 긍

정적인 친구관계와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초깃값이 낮은 집단, 즉 학업무기력 증

진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부정적 친구관계와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학업무기력 초깃값

이 높은 집단, 즉 학업무기력 감소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종단연구에

서 종종 발견되는 현상으로 이들 변인을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한다(Bray et al., 2003; Jeong 

et al., 2018; Kim, 2020; Lee & Kim, 2022). 학업무기력 집단별 변화양상에 영향요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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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관련될 수 있다. 학업무기력 관리집단을 기준으로 볼 때, 증가집단(초깃값 낮음)과 교

차 되는 시점이 중2에서 중3 사이였고, 감소집단(초깃값 높음)과 교차되는 시점은 중3에서 

고1 사이였다. 중학교 시점에서는 집단 간의 학업무기력 평균값의 차이가 컸으나, 그 격차가 

점점 줄어 영향요인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업무기력 초깃값과 변화양상을 

함께 고려하고 해석해야 한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업무기력을 잘 관

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0%에 근접한 학생들이 학업무기력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에, 학업무기력 발달궤적에 따른 시점별 영향요인을 고려해 학업무기력을 관리, 예방, 개입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기 학습된 무기력은 가정이나 학교 변인보다 개인 변인의 효과

가 크게 나타난다(Cheong et al., 2016). 본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학업무기력에 대한 중재는 

개인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의 역량이나 성취가 발휘되도록 하고, 자기효능감, 자존

감, 자기만족감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무기력

을 관리, 예방․중재하기 위해, 부모는 비일관적이고 강요적이며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하

고 애정과 신뢰, 자율성을 지지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자녀의 친구관계, 교사관계 등에 관심

을 가져야 한다. 특히 현실적으로 일반계, 특성화고등학교 등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3 이후부

터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무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창의적 체험활동, 

교사멘토링, 사제동행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학업무기력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포함하지 않은 고등학교 시기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중․고등학교 

시기 학업무기력에 대한 발달궤적을 살펴보았다. 이후에는 고등학교 시기 전체를 포함해 학

령기 전체의 학업무기력 발달궤적을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학업무기력의 평균값과 변화양

상을 포괄하는 집단명을 기반으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제언한다. 그리고 학업무기

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개인요인을 포함해 학업무기력 예방과 개입을 위한 기초자

료를 확보하고, 학업무기력 집단유형에 따른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검증도 진행되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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